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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호남지역 유휴 논토양에서 곡실 사료용 밀 생산에 적합한 품종 선발을 위해 국내산 총 8개(금강, 조경,
백중, 수안, 청우, 고소, 호중, 조중)의 품종을 선택하여 전북 완주군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파종 및 수확하였으며,
사료가치 평가를 위해 일반성분 및 반추위 소화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험품종 중 출수기는 “조중”이 4월 15일로 가장
빨랐으며, 성숙기 또한 5월 24일로 가장 빨랐다. “백중”의 출수기는 4월 18일로 “금강”과 같았고, 성숙기는 5월 29일로 
하루 늦었지만 전 시험품종 간의 유의성은 없었다. 경수는 “고소”가 513개/m2로 가장 적었으며, “청우”가 974개/m2로
가장 많았다. “백중”의 경수는 901개/m2로 시험품종 중 경수가 많은 품종에 속하며, 수확량은 542kg/10a으로 가장
많았다(p<0.05). 일반성분 분석, 반추위내 건물 및 조단백질 소화율 평가에서 시험품종 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
으며, 옥수수보다 높은 영양 가치와 소화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기 8개 밀 품종은 공히 수입곡물을 대체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료자원이며, 수확량이 높은 품종을 선택하여 곡실 사료로의 이용성을 확대하면, 논경지이용효율 증대와 더불어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lect the wheat varieties, among 8 domestic cultivates, that
are suitable, for use as grain feed at paddy fields in the Honam region. The seeds of wheat were sown
and harvested in Wanju County. Among the wheat varieties, "Jojoong" was the earliest for its heading 
date on April 15, and it showed the earliest day for the maturing date on May 24. The heading date of
"Baegjong" was the same as that for "Keumkang" on April 18, and the maturing date was one day later 
than that for "Keumkang" on May 29.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heading and maturing
dates among the 8 wheat varieties. The lowest number of spikes/m2 was 513/m2 of "Goso", and the 
highest number of spikes/m2 was 974/m2 of "Chongwoo". The spikes/m2 and yield of "Baegjon" was 
542kg/10a and it was the highest yielding variety among the 8 wheat varieties.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DM (dry matter) and CP (crude protein) on rumen digestibility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8 wheat varieties. Furthermore, rumen digestibility of DM and CP, and the nutrients
value were slightly higher than those of corn. The domestic 8 wheat varieties for grain feed, with their 
high nutrient qualities, could eventually replace imported grain feed and wheat grain feed. These 8 
varieties are cost-effective feed and paddy field fodder for livestock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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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T-N(%) Available P2O5

(mg/kg)
OMZ

(g/kg)
ECy

(dSm-1)
Ex. Cat.(cmol/kg)

K Na Ca Mg

6.77 0.08 13.79 11.01 0.22 0.11 1.41 4.26 1.77
Z OM : Organic matter
y EC : Electrical Conductivity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paddy field in this experiment

1. 서론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 따르
면 밀은 옥수수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이용되는 곡류작물 중 하나이다[14]. 국내 밀 재배는 쌀, 
보리 다음으로 중요시되어 1970년대 약 10만여 ha까지 
재배되었으나, 1984년 밀 수매 중단에 따른 생산 감소와 
값싼 사료용 밀의 수입증가로 재배 면적이 급격히 감소
하였고, 2016년 기준 밀 재배면적은 10천ha, 생산량 38
천t으로 식량자급도는 1.8%로 매우 낮아 국내 밀의 이용
은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다[15].

사료비는 축산업 생산액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15], 특히 배합사료의 주 원료인 옥수수, 소맥, 밀 
등 대부분의 사료용 곡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사료산업은 국제 곡물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2011년 16,664천t 수준
에서 2013년 18,936천t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전반적
인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6년 17,863천t 수준에 이르
렀다[16]. 2016년 기준10,834천t의 사료용 곡물이 수입
되었으며, 그 중 옥수수가 7,568천t으로 가장 많았고, 밀
은 2,113천t으로 두 번째로 많이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
다.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기준 양축용 배합
사료 생산량의 60% 이상 수입 곡물이 사용되었고 특히 
수입 밀의 사용 또한 약 12% 정도로 사용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17].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2018양정자료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3개년(2015~2017년) 사료
용 곡물을 포함해 곡물자급률은 23%로 전 세계 평균 곡
물자급률 101.5%에 크게 밑돌았다[17]. 따라서 곡물자
급률 즉 식량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료용 밀의 수
입량을 줄이고 국내 재배면적 확대와 이용률을 높여 밀
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16]. 

국내 경지이용률은 1970년대 142%에서 2016년 
104%로 감소하였다[17].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이들 중 첫 번째 요인은 농촌 고령화와 도시민들의 농지 
구입으로 유휴논의 면적 증가이고, 두 번째 요인은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동계작물 재배 경지면적감소에 있다. 

따라서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유휴 농경지 활용과 
동계작물 이용률 증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호남지방에서는 벼와 맥류의 이모작의 형태가 발달
하여 왔으며, 그중 밀은 주로 식가공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재배되어왔다[3]. 이에 따라 국내 밀 품종 육종은 
주로 수량증대와 숙기 단축을 목표로 진행되어왔으나 
2000년도 이후 용도별 품질 향상에 주력하여 오고 있었
다. 하지만, 국내 배합사료 주원료인 사료용 옥수수의 수
입 의존도가 높아 곡실 사료용으로 개발된 밀은 없으며, 
다만 총체(whole crop) 사료용 전용으로 ‘청우’가 개발
되어 이용되고 있다[4]. 밀 곡실의 사료가치는 단백질 함
량이 옥수수 8.0~11.0%보다 높은 11.0~14.0%이고, 라
이신 함량은 2.50~3.20%로 옥수수 대비 두 배가 높은 
사료 가치를 가지고 있어 수입 옥수수를 대체할 우수한 
사료자원이라 할 수 있다[15].  이에 따라 국내 육성 밀 
품종 이용 증대와 더불어 수입곡물 대체 국내산 곡실 사
료 개발을 위하여 지역별로 곡실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겨울철 밀 품종선발은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답리작에서 곡실 사료용으로 재
배가 적합한 국내 육성 밀 품종을 선발하고 사료가치를 
평가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험재료
본 시험의 공시재료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

서 개발한 밀 품종으로서 현재 많이 재배되고 있는 “금
강, 조경, 백중, 수안, 청우, 고소, 호중, 조중”으로 총 8품
종을 사용하였다.

2.2 시험재료 재배법
본 실험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북 

완주에 소재한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논조건)에서 실
시하였다. 파종 시 토양 조건은 Table 1과 같았다.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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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 of DM

Ground corn 47.9
Wheat bran 41.0

Soybean meal 5.0
Rapeseed meal 2.0

Molasses 2.0
Dicalcium phosphate 1.5

Salt 0.4
Vitamin-mineral premixz 0.2

Total 100.0
zVitamin-mineral premix components: VitaminA, 2,650,000 IU; 
VitaminD3, 530,000IU; VitaminE,1,050IU; Niacin,10,000mg; 
Mn,4,400mg; Fe,13,200mg; I,440mg; Co,440mg.

DM disappearance rate 
(%) =

(Sample DM (g) – 
Residue DM (g))   

Х 100 Sample DM (g)

CP disappearance 
rate (%) =

(Sample CP (g) – 
Residue CP (g)) Х 100 Sample CP (g)

Table 2. Ingredient composition of the concentrate 
diet

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파종량은 일반 식가공용 밀
보다 30% 증가된 20.8kg/10a로 하여, 휴립광산파로 파
종하였다. 10a당 시비량(N-P2O5-K2O)은 
(9.4kg-7.1kg-3.9kg)으로 질소는 2회에 걸쳐서 기비 
40%, 추비 60%로 나누어 시비하였다. 시험포장의 토양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시험 밀 품종 생육조사는 농촌
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 의거 출수기, 
초장, 경수, 수량 등을 조사하였다[18].

2.3 곡실 사료용 밀 일반성분 분석
분석용 시료는 각 품종 반복마다 1kg씩 시료를 취하

여 60°C 순환식 건조기에 48h 이상 건조 후 항량 측정
하여 건물(DM: Dry Matter)함량 및 수분(moisture)함
량을 산출한 다음 이를 Wiley mill(1.0 mm scree; 
Model 4, Thomas Scientific, Swedesboro, NJ, USA)
을 이용하여 분쇄한 후 일반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
인분석화학자협회(AOAC, 2013)의 공정분석방법에 준
하여 조단백질(CP : Crude Protein)은 Auto-kjeldahl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회분(crude ash)은 55
0℃ 직접회화법으로 측정하였다[13]. 중성세제섬유소
(neutral detergent fiber, NDF)와 산성세제섬유소
(acid detergent fiber, ADF)는 Van Soest의 분석방법에 
따라 ANKOM2000 fiberanalyzer (ANKOM Technology 
Corporation, Macedon, NY, USA)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5].

2.4 곡실 사료용 밀 반추위 소화율 분석
In situ 반추위 소화율 분석 실험은 축산과학원 영양

생리팀 가축대사실에서 반추위 케뉼라(Bar Diamond 
Inc., Pharma ID, USA)가 장착된 평균체중 330 ± 
21.0 kg인 거세 한우 4두를 공시하여 실시하였다. 실험
을 위해 2주간의 대사틀 및 사료 적응 기간을 두었으며, 
급여 사료의 배합비 및 성분은 Table 2와 같다. 상기 사
료 5kg과 볏짚 2kg을 이등분하여 09:00, 17:00에 급여
하였으며, 물과 미네랄블럭은 자유 섭취토록 하였다. 

본 동물실험과정은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
회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의 승인 하에 수행되었다(승인번호 NIAS 2016-188).

In situ nylon bag 반추위 소화율 분석은 Ørskov와 
McDonald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6]. 분석에 사용
된 시료는 일반성분 분석에 사용된 시료와 동일하며, 밀 
품종별 시료를 Wiley mill(1.0 mm scree; Model 4, 

Thomas Scientific, Swedesboro, NJ, USA)로 분쇄한 
후 실험용체를 이용하여 1.0mm 이하의 입자도를 가진 
시료를 선별하였다. 시험 시료는 공시축 당 3반복 총 12
반복을 두었으며, 가로 10cm, 세로 20cm의 Dacron 
cloth nylon bag(pore size 50 μm)을 제작 사용하였
다. 시험시료 5g을 nylon bag에 넣은 후 고무줄을 이용
해 묶은 후 Linnen망 (15×25cm)에 넣어 온수에 10분 
동안 침지한 다음, 캐뉼라를 통해 nylon bag을 저녁사
료 급여 전 반추위의 복낭(ventral sac) 부위에 16시간 
동안 현수, 배양하였다. 16시간 배양 후 nylon bag을 꺼
내어 흐르는 수돗물에 30분간 세척한 후 60°C 순환식 
건조기에 48h 이상 건조시켰다. 이후 잔량의 무게를 측
정하고 조단백질 분석법에 준하여 분소화물의 조단백질 
함량과 시료에 대한 조단백질 함량을 구한다음 아래의 
산출 공식으로 건물 및 조단백질 소실율(%)을 계산하였
다. 반추위에 배양하지 않고 물로 세척한 nylon bag을 
blank로 하여 건물 및 조단백질 소화율을 계산하였다.

2.5 통계분석
시험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R 통계패키지(Ver 3.2.3, 

2015, Th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Platform)와 일반선형모델(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 SAS, 2002)을 이용하였고, 각 처리구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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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 Winter Injury
(0~9)z

Lodging
(0~9)

Heading date
(M.dd)

Maturing date
(M.dd)

Culm length
(cm)

Spike length
(cm)

Keumkang 1 0 4.18cd 5.28 70d 7.3bc

Jokyoung 1 0 4.17d 5.28 68e 7.2b

Baegjong 1 0 4.18cd 5.29 72bc 7.1bcd

Sooan 1 0 4.19bc 5.27 75a 7.2cd

Cheongwoo 1 0 4.18cd 5.28 74ab 7.0d

Goso 1 0 4.19ab 5.28 66e 9.2a

Hojong 1 0 4.20a 5.30 71cd 8.5a

Jojoong 1 0 4.16e 5.24 60f 7.1bc

a-f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p<0.05).
zWinter injury and lodging: 0(none)~9(very severe)

Table 3. Growth characteristics of wheat for grain feed at paddy field in Wanju in Honam region

의성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DMRT)로 
5% 유의수준에서 시험구 간의 통계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곡실 사료용 밀의 생육특성
겨울철 한해에 대한 저항성은 시험 8개 품종 모두 강

하였으며,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도복 또한 8개 품종 모
두에게서 발생하지 않았다. 밀 출수기는 조중이 4월 16
일, 조경이 4월 17일로 금강보다 빨랐으며, 백중, 청우는 
같았고, 고소, 수안은 1일이 호중은 2일이 늦었다(p<0.05). 
성숙기는 조중이 5월 24일로 가장 빨랐으며, 수안은 조
경보다 1일 빨랐으며, 조경, 청우, 고소는 금강과 같았으
며, 백중이 1일, 호중이 2일 느렸으나 유의적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간장은 조중이 60cm로 가장 작았으며, 
조경이 66cm로 금강보다 작았다. 고소, 호중, 백중, 청
우, 수안 순으로 컸으며, 수안 75cm로 가장 길었다
(p<0.05). 수장은 청우가 7.0cm로 가장 작았으며, 조중, 
백중, 조경, 수안 순으로 금강보다 짧았다. 호중의 수장 
길이는 금강보다 길었으며, 고소가 9.2cm로 가장 길었
다(Table 3). 밀의 출수기 및 성숙기는 벼, 옥수수 등 후
작물의 안전한 재배생육기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 남부지방에서 6월 중ㆍ하순 만파 재비 시 옥
수수의 수량은 적파보다 20~30%감소한다고 하였다[7]. 
또한 남부평야지에서 벼를 무논점파로 재배 시 중만생종
의 경우 파종 한계기를 6월 15일로 보고 하고 있다[4]. 
본 시험에서는 곡실 사료용으로 8개 품종 모두 성숙기가 
5월 24일~5월 30일 이내로 4~7일 후에 수확이 가능하
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부지방에서 옥수수와 중만생종 벼

를 재배하는데 출수기, 성숙기의 영향은 모두 없을 것으
로 보인다. 품종육성 당시 백중의 출수기 성숙기는 답리
작에서 4월 29일과 6월 7일이었으나[8]. 본 실험에서는 
4월 18일과 5월 29일로 각각 11일, 9일 정도 빨라졌다. 
이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가을보리 안전재배선이 
크게 북상한 것과 같이 밀의 생육기간 동안 온도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9].

3.2 곡실 사료용 밀의 수량구성 요소 및 생산성
밀 경수는 고소가 613개/m2로 가장 적었으며, 호중, 

백중, 조경 순으로 많았으며, 청우가 974개/m2로 가장 
많았다(p<0.05). 수당립수는 조경이 23개로 가장 적었으
며, 금강, 조중, 수안, 백중, 호중, 청우 순으로 많았으며, 
고소가 35립으로 가장 많았다(p<0.05). 천립중은 조중이 
34g으로 가장 가벼웠으며, 청우, 호중, 고소, 백중, 수안, 
금강 순으로 무거웠으며, 조경이 45g으로 가장 무거웠다
(p<0.05). 리터중은 고소가 833g/L로 가장 가벼웠으며, 
조중, 호중, 백중, 금강, 청우, 조경 순으로 무거웠으며, 
수안이 856g/L로 가장 무거웠다. 곡실 생산량은 금강이 
441kg/10a로 가장 낮았으며, 고소, 조중, 호중, 청우, 조
경, 수안 순으로 높았으며, 백중이 123kg/10a로 금강 대
비 수량 지수는 123으로 가장 높았다(Table 4). 답리작
에서 밀의 적정 경수의 확보는 곡실 수량에 있어서 재배
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평방미터 당 
경수는 8개 품종 중에서 청우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
는 육성 당시 청우는 총체사일리지용으로 육성되었으며, 
답리작에서도 금강보다 높은 건물중을 보이는 고유특성
과 다른 품종 대비 낮은 천립중으로 같은 파종량 대비 좀 
더 많은 종자 수가 파종되어 경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
다[4]. 조경의 높은 천립중은 수당립수가 가장 적은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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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
No. of 
spike 

per m2

No. of grain per 
spike

1000 grain 
weight (g)

Test weight
(g/L)

Yield(kg/10a)

Grain weight Index

Keumkang 890ab 25b 44a 844b 441c 100 
Jokyoung 913ab 23c 45a 847b 493b 112 

Baegjong 901ab 28ab 42c 843b 542a 123 
Sooan 813bc 26b 43b 856a 497ab 113 

Cheongwoo 974a 31a 38e 847b 490bc 111 
Goso 613c 35a 41d 833c 455bc 103 

Hojong 883ab 30ab 40d 836c 485bc 110 
Jojoong 749c 26ab 34f 835c 465bc 105 

a-f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p<0.05).
zWinter injury and lodging: 0(none)~9(very severe)

Table 4. Growth characteristics of wheat for grain feed at paddy field in Wanju in Honam region

Variety
Chemical composition (% as fed)

Moisture CPz Ash NDFy ADFx

Keumkang 7.46 ± 0.44 11.79 ± 0.06 1.62 ± 0.04 8.99 ± 0.54 2.42 ± 0.21

Jokyoung 7.65 ± 0.42 10.98 ± 0.04 1.49 ± 0.07 9.78 ± 0.21 3.32 ± 0.55
Baegjong 8.64 ± 0.33 9.86 ± 0.06 1.59 ± 0.11 9.00 ± 0.20 3.02 ± 0.30

Sooan 7.63 ± 0.58 10.55 ± 0.06 1.58 ± 0.06 10.14 ± 0.28 3.24 ± 0.07
Cheongwoo 8.67 ± 0.37 11.48 ± 0.11 1.56 ± 0.06 9.72 ± 0.96 2.65 ± 0.53

Goso 8.24 ± 0.47 11.12 ± 0.22 1.39 ± 0.01 10.44 ± 0.62 3.21 ± 0.57
Hojong 8.16 ± 0.16 11.34 ± 0.09 1.58 ± 0.04 15.22 ± 4.73 3.03 ± 0.37

Jojoong 7.99 ± 0.48 12.24 ± 0.05 1.70 ± 0.04 11.10 ± 0.37 3.71 ± 0.33
zCP: Crude Protein,  yNDF : Neutral Detergent Fiber, xADF : Acid Detergent Fiber

Table 5. Growth characteristics of wheat for grain feed at paddy field in Wanju in Honam region

에 속하면서도 리터중이 847g/L이 높아서 적은 알곡의 
수가 충실하게 성숙한 것에 기인한 것 생각된다. 시험 품
종 중 백중이 가장 많은 수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913개/m2의 많은 경수와 수당립수가 28개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3.3 곡실 사료용 밀의 사료가치
국내산 곡실 사료용 8개 품종의 밀 중 수분 함량은 청

우가 가장 높았고, 조단백질, 조회분, ADF는 조중이 가
장 높았으며, NDF는 호중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전 품종 간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5). 하지
만, 본 실험실에서 추가로 분석한 옥수수의 일반성분 분
석 결과, 수분 13.15%, 조단백질 7.11%, 조회분 1.07%, 
NDF 7.83%, ADF 1.93% 대비 시험 품종 모두 일반성분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밀 품종과 국
제옥수수밀연구소(Centro international de 
Mejoramiento de Maizy Trigo; CIMMYT) 계통에 대

한 비교 실험결과 재배 지역에 따라 단백질 함량은 차이
가 있으나 품종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보고
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10]. 따라서 국내에서 개발한 
곡실 사료용 밀은 품종 간에 일반성분함량의 차이는 없
으며, 다만 초종들의 수거 위치와 시비량과 방법에 의해 
일반성분 함량은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다[11]. 상기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내산 8개 시험 밀 품
종은 영양적 가치가 높아 수입 옥수수를 대체할 훌륭한 
사료 자원이다. 따라서 상기 품종에 적합한 시비법의 표
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4 곡실 사료용 밀의 반추위 소화율
반추위 16시간 배양 후 건물 소화율은 청우, 조경, 백

중, 금강, 수안, 조중, 호중, 고소 순으로 높았으며, 조단
백질 소화율은 조경, 조중, 백중, 청우, 금강, 수안, 호중, 
고소 순으로 높았으나 건물 및 조단백질 소실율은 전 품
종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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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 품종 건물 및 조단백질 소화율은 옥수수(건물 소화
율 82%, 조단백질 소화율 78%)에 비하여 높았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단백질 사료의 반추위 내에
서의 분해 정도는 단백질이 소화되는 속도와 입자도 그
리고 고유한 화학적 성질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13]. 

Variety
Disappearance rate, % as fed

Dry matter Crude protein

Keumkang 90.02 ± 0.47 92.69 ± 0.40
Jokyoung 91.00 ± 0.89 94.53 ± 0.54

Baegjong 90.98 ± 0.33 93.60 ± 0.24
Sooan 89.66 ± 1.09 92.68 ± 0.77

Cheongwoo 91.01 ± 1.29 93.18 ± 0.98
Goso 88.00 ± 1.97 90.94 ± 0.82

Hojong 88.09 ± 0.38 91.39 ± 0.27
Jojoong 89.32 ± 1.55 94.20 ± 0.84

Table 6. Dry matter and crude protein disappearance 
rate of wheat cultivars for grain feed on 
paddy field in Honam region at 16 h 
rumen incubation time 

따라서, 상기 일반성분 분석결과 곡실 사료용 밀 8개 
품종 간 차이가 없었으므로 반추위내 건물 및 조단백질 
소화율 또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
료된다.

4. 결론

호남지역 유휴논에서 곡실 사료용 적합 밀 품종 선발
을 위하여 국내산 8개 품종을 선별하여 전라북도 완주에
서 파종 및 수확을 하였다. 출수기는 조중이 4월 15일로 
가장 빨랐으며, 호중은 4월 20일로 가장 늦었다(p<0.05). 
성숙기도 조중이 5월 24일로 가장 빨랐으며, 호중이 5월 
30일로 가장 늦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경수는 고소가 513개/m2으로 가장 적었으며, 청우가 
974개/m2로 가장 많았다. 8개 품종 중 백중은 출수기가 
4월 18일로 금강과 같으면서, 성숙기는 5월 29일로 하
루 늦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백중의 경수는 901개/m2로 
가장 많은 품종 중의 하나에 속하면서 수량은 542kg/10a
로 가장 높았다(p<0.05).

시험 품종 간 일반성분 및 반추위내 건물 및 조단백질 
소화율 평가에서 품종 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
으나, 옥수수보다 높은 영양가치와 소화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입곡물 대체 사료 곡실 이용성을 증대하기 위
해서는 사료가치가 높으면서 월동작물인 밀의 곡실 수량
이 높은 품종을 선택 사료로의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
자급도 증대와 더불어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소
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된다. 추후 곡실 사료
용 밀 8개 품종에 대한 붉은곰팡이병 저항성 등 병해충 
저항성 증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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